
저는 억울합니다

필자는 전북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유독 특정 지역 몇 곳의 조

정신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고도 궁금했다. 도시가 확

장되는 도농복합지역은 각종 개발 및 이권 관련 분쟁이 많으니까 그렇

다 쳐도, 인구 3만 남짓한  농촌지역은 다 형님 동생 사이일 듯한데, 왜 

그렇게 싸우는 것일까. 

이러한 연장선에서 최근 이 지역 조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. 먼저 

들어온 건은 이 지역의 일부 민간단체장들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

받고 있음에도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

유력 A민간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보

도에 대해 대표와 사무국장이 신청한 사건이다. 

보도에는 단체명이나 임원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, A단체 사

무국장이 지난 군수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

을 미루어 짐작컨대 어느 단체의 누구인지 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을 

것으로 보였다.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작년 6월 군수 선

거 때 처벌받은 그 지역 인사 명단을 받았더니 역시나 3인에 불과했다. 

언론사 답변서 내용과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사실조회 회신을 검토해

보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였다.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

했더니 담당 데스크는 지역주재기자가 익명처리를 했는데 왜 정정보도

를 해야 하냐며 사표를 쓰겠다고 한다면서 난감해 했다. 

보도에 화가 난 신청인들이 조정신청 전 지역신문에 의견 광고로 해

당 기자의 기사에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 역시 조정에 암운을 드

리웠다. 기자가 의견 광고를 보고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

한 것도 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듯 했다. 장내에서 싸울 선수들이 경

기장 밖에서 먼저 싸우는 듯한 광경이랄까.

그래도 신청인과 기자가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이라고 했으니까 중

재위에서 원만히 합의하면 기자도 고소 취하할 것으로 생각해서 양 당

사자를 상대로 조율을 했고, 고소취하를 포함한 조정안을 만들었다. 

심리 결과 우여곡절 끝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일괄 합의되었다. 합의서

에 일괄 해결을 위해 고소취하를 위한 기자 사인란도 넣었으나 기자는 

심리 후 사라져 버렸고 그냥 신청인들과 언론사간의 합의가 성립했다.

사건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. 심리 후 주말이 지난 월

요일 아침, 찾아온 기자는 억울해서 한숨도 못 잤다면서 지역지에 실린 

신청인들의 반박광고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. 조정대상 보도

문이 의견 광고로 보이고 의견 광고는 위원회 관할이 아니라고 설명해

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접수해 달라고 했다.

사건이 사건을 물고 들어오는 것은 위원회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케

이스. 하지만 어쩌랴, 합의는 시켜도 화해는 못시키는 사건도 있는 법. 

중재부의 예비심리 결과, 본 조정대상 글은 의견 광고에 해당하고, 의견 

광고는 위원회 관할인 언론보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

려졌다. 지역지로부터 한 달 치 신문을 받아 보니 독자 투고와 해당 광

고는 형식이 다르며, 신청인들이 광고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

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광고 판단의 이유. 또한 의견 광고는 광고주의 주

장일 뿐,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도 추가되었다.

결정 후 신청인 기자에게 통보하니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다. 

신청인과 기자가 지역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던 예전의 관

계로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인가. 아직도 궁금하다.

장성원 

전북사무소장

조정후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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